
 

 

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판례▐ 

 

철강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2016가합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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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회사인 P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 판결입니다. 

 

P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은 P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P사가 MES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지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주요 철강제조업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

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MES는 공장업무나 제품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

장상황에 따라 어떤 업무를 먼저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MES를 통한 정보 전달

은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작업사양서

는 협력작업계약을 특정하는 서류로, 개괄적인 설명자료일 뿐이며, 여기 기재된 소요인원도 표준인

원일 뿐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협력업체는 자체 작업표준서로 업무를 수행했

으며, 비록 이 원청 표준서가 협력업체 표준서와 유사하다 해도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공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PI 평가도 “계약 갱신 여부, 도급계약 기초 자료 마련에 목

적이 있을 뿐 (하청업체에) 인력 투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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